
사주  글자  간의  결합 (합 )과  충돌 (충 )을  통해  운의  흐름과  변화를  읽어냅니다 .

천간합 (天干合 )의  종류와  성정
12지지의  충 (沖 ): 변화와  역동성

제 6장 : 합 (合 )과  충 (沖 )
의  원리와  변화



천간합은  서로  반대되는  오행의  기운이  만나  새로운  기운으로  변하거나  서로를  끌어당기는  현상을  말합니다 .
이는  주로  인간관계에서의  '정 (情 )'이나  결합 , 그리고  사회적인  협력을  상징합니다 .

1. 갑기합토 (甲己合土 ): 중正지합 (中正之합 )이라  하며 , '신뢰와  책임감 '을  바탕으로  한  결합을
의미합니다 .

2. 을경합금 (乙庚合金 ): 인의지합 (仁義之合 )이라  하며 , '강한  의리와  결단력 '을  가진  결합을
상징합니다 .

3. 병신합수 (丙辛合水 ): 위제지합 (威制之合 )이라  하며 , 매혹적이고  '지적인  매력 '이  넘치는  결합을
뜻합니다 .

4. 정임합목 (丁壬合木 ): 인수지합 (仁壽之合 )이라  하며 , 다정다감하고  '예술적  감수성 '이  풍부한
결합입니다 .

5. 무계합화 (戊癸合火 ): 무정지합 (無情之合 )이라  하며 , 나이  차이가  큰  결합이나  '외면적인  화려함 '
을  추구하는  성향이  있습니다 .

천간합이  사주에  있으면  성격이  다정다감하고  대인관계가  원만해지는  긍정적인  면이  있습니다 . 하지만  합이
너무  많으면  자기  주관이  약해지거나  특정  기운에  '기반 (羈絆 )'되어  자신의  본래  능력을  발휘하지  못하는
경우도  발생합니다 .

천간합 (天干合 )의  종류와  성정

1. 천간합의  5가지  종류

2. 천간합의  작용

학술적  주석  천간합은  양 (陽 )과  음 (陰 )의  만남입니다 . 이는  마치  남녀의  만남과  같아
강력한  인력 (引力 )을  가지며 , 이를  통해  사주의  격국이나  용신의  향방이  완전히  바뀌기도
하므로  정밀한  관찰이  필요합니다 .

“



지지충은  마주  보는  두  지지가  부딪쳐  변화를  일으키는  현상을  말하며 , 흔히  '육충 (六沖 )'이라고  부릅니다 .
이는  삶의  환경적인  변화 , 이동 , 갈등  혹은  건강상의  문제를  의미하기도  합니다 .

1. 자오충 (子午沖 ): 물과  불의  충돌로 , 심리적인  불안정이나  관재구설에  주의해야  하지만  신속한  '
상황  판단과  변화 '를  가져옵니다 .

2. 축미충 (丑未沖 ): 흙과  흙의  충돌 (붕충 )로 , 형제나  친척  간의  재산  문제  혹은  내면의  '고집과  갈등 '
을  상징합니다 .

3. 인신충 (寅申沖 ): 시작하려는  힘과  마무리하려는  힘의  충돌로 , 사고나  부상에  주의해야  하나  큰  '
이동과  개척 '의  에너지가  됩니다 .

4. 묘유충 (卯酉沖 ): 나무와  칼의  충돌로 , 대인관계에서의  배신이나  부부간의  갈등을  조심해야  하며  '
섬세한  조정력 '이  필요합니다 .

5. 진술충 (辰戌沖 ): 큰  땅의  충돌로 , 대인관계의  변화나  이성  문제  등이  발생할  수  있으며  영적인  '
통찰과  변화 '를  의미합니다 .

6. 사해충 (巳亥沖 ): 불과  물의  충돌로 , 예상치  못한  장거리  이동이나  직업적인  변화가  잦으며  '분주한
삶 '을  상징합니다 .

충은  단순한  파괴가  아닙니다 . 낡은  것을  버리고  새것을  얻는  '혁신과  쇄신 '의  과정입니다 . 사주에  충이  적절히
있으면  성격이  시원시원하고  추진력이  강하며 , 역경을  딛고  자수성가하는  힘이  되기도  합니다 .

12지지의  충 (沖 ): 변화와  역동성

1. 6가지  지지충의  종류

2. 충 (沖 )의  긍정적  측면

학술적  주석  충의  작용력은  월지 (月支 )와의  관계와  운에서  오는  글자의  세력에  따라
천차만별로  달라집니다 . 충을  두려워하기보다  그  에너지를  어떻게  '생산적인  방향 '으로
전환할  것인가를  고민하는  것이  명리학의  참된  가치입니다 .

“


